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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형유산, 이야기, ICT융합 통한
‘무형유산 창조클러스터’제안

한국 속의 한국 전라북도를 한국스타일 콘텐츠산업 중심으로

○ 전북연구원은 정책브리프를 통해 ‘한국 속의 한국 전라북도’를 ‘한국

스타일 콘텐츠산업의 중심’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‘무형유산 창

조클러스터’를 제안했다.

○ 연구책임을 맡은 장세길 박사(문화관광연구부)는 보존보다 진흥에 무게를 

둔 「무형문화보호법」이 지난 3월 28일 시행된 것을 계기로 국립무형유

산원이 있는 지역경쟁력을 살려 무형유산의 창조적 활용에 적극 나서야 

한다고 주장했다.

○ 또한 박근혜정부는 국정2기 문화융성계획으로 ‘한국스타일’ 콘텐츠산업 

육성을 핵심전략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의 강점인 무형유산

의 원형과 ICT 기술력을 융합하는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제안할 경우 국가

예산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.

○ 전라북도는 국립무형유산원과 유네스코아테무형문화유산센터를 보유하고 

있으며, 콘텐츠산업의 ICT 융합형 국가사업을 다양하게 유치하여 운영하

고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만의 자원과 ICT 역량을 ‘무형유산 창조클러스

터’라는 하나의 사업으로 연계 추진할 경우 국정2기 문화융성계획을 선



도하는 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장박사의 설명이다.

○ 이를 위해 첫째, 무형유산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국제플랫폼을 개발하여 

유네스코 회원국에 보급하는 세계화 전략이 제안됐다. 아태무형유산센터

와 국립무형유산원 등을 통해 창조플랫폼을 보급되고, 동일한 시스템에 

각국 무형유산이 구축된다면 우리나라 콘텐츠 기획·창작자가 세계무형유

산의 원천소재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.

○ 두 번째 제안은 무형유산 속 이야기(화소)를 발굴하고 기획‧창작자의 니즈

에 맞춰 화소패턴을 제공해주는 디지털 큐레이션, 일명 ‘무형유산 이야

기 창조플랫폼’의 개발이다. 고전과 현대문학,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에 

담겨 있는 화소의 패턴을 자유롭게 활용할 경우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한

국가치관을 담은 진정한 한국스타일 콘텐츠를 창출할 수 있다.

○ 셋째, VR(Virtual Reality)에 주목할 것을 주문했다. 장박사는 세계적으

로 급성장 중인 VR과 무형유산을 융합하여 콘텐츠를 개발하되, 전라북도 

전략산업인 기능성게임으로 특화하자고 강조했다. 또한 VR을 통해 무형유

산의 제작방법을 직접 체험하고, 현실에서는 실제 무형유산을 배우고 체

험할 수 있는 O2O(on-line to off-line) 콘셉트를 적용한 종합 체험공간

의 조성도 제안했다.

○ 끝으로, 무형유산 및 콘텐

츠산업과 관련하여 전라북

도에 유치된 사업과 공간

을 연계하여 지역거점형 

‘작은’ 문화창조융합벨

트로서 ‘무형유산 창조클

러스터’를 조성하는 방안

을 구상하고, 산학관연이 

협력하여 국가사업화 될 

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

고 강조했다.


